
Petrobras, 에탄올로 전력 생산
천연가스 에탄올 플렉스 터빈 가동 …GE와 3년간 공동 연구개발

Petrobras가 천연가스와 에탄올(Ethanol)을 함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(Flex) 터빈을 세계 최초로

선보였다.

현지 언론에 따르면,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의 주이스 데 포라 소재 열병합발전소에서 1월19일부터

천연가스 또는 에탄올로 가동되는 플렉스 터빈이 가동되기 시작했다.

플렉스 터빈은 미국의 GE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가 3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2009년 말

제작했으며 성능실험을 해왔다.

플렉스 터빈의 연간 전력 생산능력은 43.5㎿로 15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.

현지 언론은 에탄올로 터빈을 가동해도 효율성 면에서 천연가스 터빈과 큰 차이가 없으며, 이산화탄소(CO2)

배출량이 적어 환경보호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.

Petrobras 관계자는 “에탄올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석유와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

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”라고 말했다.

양사는 앞으로 디젤과 에탄올을 번갈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터빈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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